
세찬 바람을 등에 업은 빗방울이 얼굴을

때린다. 양은 많지 않으나 그 기세는 사뭇

당차다. 오다 그치기를 반복하는 날씨에

비옷을 꺼낼까 말까 잠시 망설였지만 견딜

만하다는 생각에 그대로 걸었다. 장마에

접어든 날씨가 변덕스럽기 짝이 없다. 오

름 둘레길로 접어들면 바람이 한층 잠잠해

지리라는 기대로 목장길을 걷는다. 주위에

가득 찬 구름이 오름을 둘러싸고 길도 가

로막는다. 하지만 길잡이 박태석 씨는 얼

굴 가득 웃음을 머금고 얘기한다. 오늘은

산수국의 환한 미소를 마음껏 볼 수가 있

다고. 날씨가 흐리고 바람은 세차게 불고

있지만, 일행은 가슴에 하나씩 기대를 품

고 길을 따른다.

지난달 28일 진행된 한라일보의 2022년

제주섬 글로벌 에코투어 3차 행사는 납읍

목장 공연장 주차장을 시작으로 목장길을

따라 큰바리메 둘레길을 지나 큰바리메를

오른 뒤 다시 족은바리메 둘레길을 돌아 족

은바리메를 오르고 나서, 삼나무숲길을 지

난 뒤 큰바리메 둘레길을 따라 걷다 초지를

지나 납읍목장 공연장 주차장으로 돌아오

는 코스다. 이번 투어 역시 코로나19가 여

전히 불안한 상황이어서 비대면으로 최소

한의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.

지금은 문을 닫은 납읍목장 공연장 옆으

로 난 목장길을 따라 20여 분 걸으면 큰바

리메의 기슭에 닿는다. 물기를 가득 먹은

초지를 지나면 우리를 반기는 숲길로 들어

선다. 그곳 큰바리메 남쪽 기슭을 따라 이

어지는 둘레길은 길 양쪽에 산수국이 가득

한 꽃의 나라이다. 밖은 세찬 바람과 흐릿

한 안개로 어지럽지만, 숲 가운데를 뚫고

지나는 길은 산수국꽃 무더기가 끊어지다

이어지길 반복하며 계속된다. 어디 이뿐이

랴. 휘파람새의 맑은 목소리가 꽃잎에 내렸

다 튀어 귀를 간지럽힌다. 산수국의 꽃말은

변덕 , 변하기 쉬운 마음 이다. 꽃 색이

다양하게 나타나고, 피기 시작한 때와 지는

때의 색이 달라 그런 꽃말을 가지게 된 것

이다. 오늘 날씨와 비슷하다. 둘레길을 따

라 걷다 보면 어느덧 큰바리메 동쪽 탐방로

입구에 이른다.

바리메는 높이가 213m로 제법 높은 오름

이다. 원형의 분화구를 가지고 있다. 분화

구의 형태가 바리때(절에서 쓰는 승려의

공양 그릇) 와 같다는 데서 바리메라 붙인

것이다. 옆에 있는 족은바리메와 함께 부를

때는 큰바리메라 부른다. 숲으로 둘러싸인

가파른 등산로를 따라 한참을 오르니 정상

을 향하는 능선에 닿는다. 능선은 정상 분

화구를 따라 오름을 한 바퀴 돌고 다시 만

난다. 오름 남쪽 정상에 오르니 사방은 온

통 흐리고 바람은 성질 사나운 주인처럼 손

님을 푸대접한다. 쉽게 헤어지기는 싫지만,

이럴 때는 순한 양처럼 조용히 떠나는게 제

일이다. 아직도 보고 느낄 수 있는 곳이 더

많으니 아쉬움은 없다. 내리는 길에서 본

분화구는 온통 구름이 차지하고 있다.

바리메를 내려 족은바리메 둘레길로 접

어들었다. 길은 두 사람이 나란히 걸으며

재잘대기 딱 좋은 넓이로 나 있다. 바람과

비로 어지러운 속세는 여기에는 없다. 걷

고 있으면 힐링이 되고, 멈추면 휴식이 되

며, 뒤돌아보면 뿌듯하고, 앞을 보면 희망

이 솟는, 그런 세상이다. 족은바리메 동쪽

기슭 하천을 따라 오르다 오른쪽으로 꺾으

면 다시 산수국 꽃밭이 이어진다. 숲길을

걷는 내내 우리를 반기던 산수국을 뒤로하

고 삼나무 숲길로 들어서니 장마철에 그

진가를 발휘하는 목이, 동충하초 등 갖가

지 버섯들, 그리고 갈매기

난초, 나리난초와 요즘 보

기 드문 으름난초도 만났

다. 둘레길이 끝나고 목장

의 초지로 내려서니 구름

은 많이 없어졌지만, 오름

은 아직도 구름을 떨쳐내

지 못했다. 양영태 제주여행작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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곳곳에 만발한 산수국이 환한 미소로 반기다

지난달 28일 진행된 3차 에코투어에서는 숲길을 걷는 내내 만발한 산수국에 둘러싸여 힐링이 됐다. 양영태 작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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